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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3기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푸틴 1기, 2기 정

부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꾸준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

월 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 총리가 강조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모두 중시하는 동방정책의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2009년 9월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동력

진출, 일본, 한국과의 협력 추진으로 예전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과 중국, 일본, 한국이 포함되는

ASEAN+3과 관련된 협력에 있어서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G20, ASEAN 관

련 대화 채널들의 활용 외에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면 첫 1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것

이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2012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바탕으로 한

현상 유지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영향

력 제고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에 기인한다. 그로 인

해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적, 외교적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며 한반도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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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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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러시아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을 8년 동안 역임했고 총리로 4년을 일했던

블라디미르 푸틴은 2012년 5월 7일부터 3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였

다.1) 지난 8년의 대통령 임기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한반도 정책에 있

어서 전임자인 보리스 옐친과 다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보리스 옐친은

임기 초반부터 미국과 서방 중심의 외교를 추진하였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과의 협력 강화. 한국 중심의 한반도 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로

인해 구소련 시대의 파트너였던 북한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서

방과 한국 중심의 한반도 외교에서 러시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 이를 개선하고자 옐친 대통령은 1996년 1월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를

코지레프의 후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 후 외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

였다. 프리마코프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체성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동방정책(전방위지향적 유라시아주의 외교 노선)이었

다. 프리마코프는 서방 중심 외교에서 잠시 소외되었던 중동, 북한을 중

시하고 몽골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였다(Ko and Choi 2002, 45). 옐친의

후임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푸틴은 프리마코프의 동방정책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인 실용주의 성향의 전방위 외교정책을 표방하였다. 또한 동

아시아에서 북한과 90년대 후반 관계가 냉각되었던 몽골과의 관계를 회

복함으로써 균형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다(Mikheev 2001, 320-350; 제

성훈 2012, 110). 푸틴은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임기 첫 해부터 중국,

1) 블라디미르 푸틴의 두 차례 대통령 재임 기간: 2000. 5. 7 - 2008. 5. 7, 총리 재임

기간: 2008. 5. 8 - 2012. 5. 7.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면 푸틴의 남은 임기 동안 동아시아, 한반

도에서의 영향력을 끌어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주제어: 푸틴 3기정부, 러시아, 외교 정책, 동아시아,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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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협력을 보다 비중 있게 추진했다. 2000년 2월 북·러 신우호조약

을 체결하여 북한과의 군사안보 분야 협력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동년 7

월 10일에 당시 이고르 이바노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러시아의 새 외

교정책 개념’ 에서는 프리마코프의 동방정책을 계승하고 미국의 독단적

대외 전략에 대한 경계,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인 동년 8월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나라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였다(홍

완석 2001, 346). 3개월 후인 동년 11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

하고 당시 몽골 대통령이었던 바가반디와 정상회담을 갖고 구소련 시기

의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였다(제성훈 2010, 181). 그 이후에도 푸틴

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몽골

과의 협력에도 역량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옐친 집권 기간의 급진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쇠퇴는 푸틴 집권 기간 동안 러시아의 동아

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제한하였다(Wishinick 2002). 그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는 한반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강봉구 2004, 13-14). 또한 2007년

연방정부 외교부의 “러시아연방정부 외교정책의 재검토”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한반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김유은

2010, 124). 특히 남북러 가스관 건설과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 연

결 논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영향력 제고를 시도하였다. 2011년에는 미국

과 함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면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은 소비에트 시기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Yoshinori 2006). 그렇다

면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의 동아

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기조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가? 이전

과는 다른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가? 현재까지 보여 준 푸틴 3기의 한반

도 정책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 제고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인가?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고에서는 푸틴 3기 정부가 시작

된 2012년 5월 8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첫 1년 동안의 동아시아 외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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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동북

아시아 외교에서 핵심인 중국, 일본, 몽골과의 관계, 한반도 정책을 연구

하고자 한다. 또한 러시아의 동남아 외교에서의 중요한 두 축인 베트남과

기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관계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

하고자 하는 문건은 2013년 2월 12일에 러시아 외교부가 발표한 “러시아

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다.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이하 외교정책의 개념)”

은 러시아 외교부가 4년 간격으로 발표하고 연방정부의 외교 정책의 중

점 사항들을 소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개념”은 발표될 때마

다 국내외에서 향후 러시아 외교 정책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2013년 2월의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은 푸틴 3기 정

부 외교의 방향을 예측하고 계획의 실행 여부를 검증하는 데 가장 중요

한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나온 “외교정책의 개념”에서는 2장

현재 세계에서의 러시아 외교정책의 6항에서 서방의 국제정치경제 지배

력이 감소하고 동방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힘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외교정책의 개념”

에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를 살펴보고 푸틴 3기

정부 첫 1년 동안의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아

울러 지난 1년 동안의 러시아의 동아시아 대외관계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동아시아, 대한반도 영향력 제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본문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푸틴 3기의 대러

시아 외교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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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푸틴 정부 3기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전략

1.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과 동아시아

1) 아태 지역의 중요성 강조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4장 75항에서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러시아는 아태 지역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

고 국제 질서의 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태 지역 국가들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지역의 안

보 질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러시아는 푸틴 3기가 시작된 지 4개월 후인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

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Trenin et al 2013, 14). 그 이후에는 동

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을 늘리고 있다.

2) 계속되는 다자주의 협력 시도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4장 지역의 중점 사

항들의 75항, 78항에 언급된 다자주의 협력 관련 내용들이다. 4장 75항에

서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적 기초 하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4장 78항에서 러시아는 동아시아 정상회

의(East Asia Summits, EAS)을 동북아시아 안보 관련 전략 대화의 메인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

리의 재임 기간인 2011년 11월 미국과 함께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동

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또한 APEC 포럼과 ASEAN-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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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화, 아세안 지역포럼과 같은 대화 채널을 통해 지역 내에서의 협력

과 노력이 뒷받침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83항에서는 아태 지역의 새

로운 안보 질서 확립을 위해 동북아시아를 중시할 것임을 명기하였다. 이

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안보 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효율적

인 안보 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푸

틴 3기 정부가 동아시아의 현존하는 대화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국익의 제고를 시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 시기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재임 시기부터 주장했던 다자주의 협

력 방식을 활용하고자 함을 입증하고 있다.2)

2. 동아시아 외교 전략 및 분석 쟁점

1) 극동시베리아 개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현황과 문제점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의 쌍두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푸틴 3기에도 동아시아 정책의 중점 사항으로 언급

되면서 중시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개념” 4장

지역의 중점 사항들의 75항에서 아태 지역 협력 강화와 극동시베리아 경

제 발전을 병행할 것임을 명기하였다. 이를 위해 동년 동월 러시아 연방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을 파

견하면서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에 대한 신

호를 보낸 바 있다. 그 이후 중국, 일본과의 협력 추진에 있어서도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 한국 간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나 어려움이 남아 있다.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극동 시베리

아 지역의 중국 이민, 투자 급증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지역 개발 과정에

2) 주승호 미네소타대 정치학과 교수가 2013년 7월 12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부터 동유럽, 중앙아

시아 지역에서와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중국에 비해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소련은 브레즈네프 서기장 재임 시기부터 다자

주의를 선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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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는 개발 과정

에서 현지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적이지 않고

관련 법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투자 증진에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현황과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중국, 일본, 몽골과의 협력 현황과 쟁점

푸틴 3기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내 국가

중에 어느 나라와 협력에 비중을 둘 것인가이다. 협력의 대상으로서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언급된 나라는 중국이다.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4장 79항에는 중국, 인도와의 우호 관계 발전은 러시아 외교 정책 중점

사항들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82항에서는 중국, 인도와의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협력을 메커니즘 건설도 중시할 것임을 명기

하였다. 이는 과거 프리마코프가 제안했던 러시아, 중국, 인도 3각 협력의

틀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접근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국 외에

동아시아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몽골이다. 메드베데프 대

통령 푸틴 총리 재임 기간이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북방 4개 도

서 문제와 그 이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현지 방문, 러시아 전투기의

출현으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었다. 그로 인해 동년 7월 2일

하바로프스크에서의 아태 국가들과의 협력회의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

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하면

서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기도 했다 (문정인/서승원 2013,

327). 그러한 일본을 경시하는 분위기는 푸틴 3기 동아시아 전략에서는

수정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4장 85항에서 러시아는 일본과의 우호

협력과 다차원적 관계 증진, 다자간 협력 등을 추진하며 미해결된 문제들

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명기하였기 때문

이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자원 협력과 동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몽골을 중시했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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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외교 정책의 개념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4장 86항에서 러시아는 몽골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증진할 것임

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일본, 러

시아와 몽골과의 협력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새롭게 등

장한 쟁점들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러시아 연

방정부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중국 자본, 이민에 대한 의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중국 이민자

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북방

4개 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조정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몽골

간에는 몽골의 국내 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통제

로 인해 러시아의 몽골 자원 투자 확대를 막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1

년 동안 러·중 관계와 러·일 관계, 러·몽 관계의 현황과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3) 동남아: 베트남 중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2차 대전이 종결된 후부터 냉전 시대까지 구소련의 동남아 전략에서의

포인트는 베트남이었다. 이는 베트남이 동남아와 중국, 인도양을 연결하

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는

공산주의의 국제적 확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의 견제에 전략적

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소련은 이러한 베트남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1979

년 캄란만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였다. 또한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나진

항을 통해 북베트남 사회주의 반군에게 전략 물자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구소련이 해체된 후에도 러시아연방공화국은 푸틴 1기의 2번째 해인

2001년 9월까지 캄란만 해군 기지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2001년 10월에

해군 기지를 철수한 이후 러시아는 베트남과 동남아의 군사, 안보에 별다

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 체제인

2010년 러시아는 베트남과 캄란만 해군 기지 재사용 논의를 추진하면서

동남아로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푸틴 3기 정부는 이러한 가

능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푸틴은 베트남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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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푸틴의

생각은 “러시아 외교 정책의 개념” 4장 87항에 명시되어 있다(Министер

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2013). 그러나 러시아와 베트남은 캄란만 해군,

공군 기지 재설치 여부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 확대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푸틴 3기 정부 1년간의 동남아 지

역에서의 협력 현황과 러시아의 동남아 지역 외교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

의 쟁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4) 한반도에서의 협력, 영향력 제고 시도와 한계

푸틴 3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은 “러시아 외교 정책의 개념” 4

장 84항에 언급되어 있다. 4장 84항에는 평화 유지에 필수적인 지역 발전

과 남북 대화, 경제 협력을 위한 한국, 북한과의 협력을 유지할 것임을

명기하였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의

점진적 비핵화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러시아

는 미국 외에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가능한 다자주의를 선호하

고 있음을 보여 준다. 러시아만의 역량으로는 미국과 2008년 국제금융위

기 이후 부상하는 중국에 비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외교정책의 개념에서도 한반도 정책에 있

어서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지역 내 각종 대화 채널 활용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제고

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는

“러시아 외교 정책의 개념”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북한에 제시하였다. 2012년 11월 러시아는 북한에 대하여 구소련 시기의

부채 조정과 잔여 부채의 원조 전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

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난

1년 동안 문제 해결이나 조정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지난 1년 동안의 한반도에서의 협력과 영향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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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추진전략 쟁점

동

북

아

중국

우호 관계 발전

경제, 안보 협력 강화

극동 시베리아 경제 개발

극동 시베리아 개발 과정

에서의 중국 의존도 심화

에 따른 러시아 연방정부

의 우려

일본

우호 협력과 다차원적

관계 증진

다자간 협력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북방 4개 섬 문제

몽골 전통적 우호 관계 증진
몽골 자원산업의

러시아 자본 유입 통제

동

남

아

베트남

경제,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동남아로의 복귀”에

있어서 전략적 거점

캄란만 러시아 공군, 해군

기지 재설치 여부

기타

아세안

동아시아정상회의:

다자주의 협력 시도
러시아의 투자 증진

고 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

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강화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될 것

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에서 언급된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전략의 국가, 지역별 핵심 쟁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표 1> 러시아의 동아시아 외교전략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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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

도

한국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6자 회담과 유엔 안보리 틀에

서의 북핵문제 해결 시도: 다

자주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과정

에서의 한국 기업, 자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투자

인센티브 부재

북한

북한의 구소련 시기 부채 탕

감

6자 회담과 유엔 안보리 틀에

서의 북핵문제 해결 시도: 다

자주의

북한 핵 문제

Ⅲ. 푸틴 3기 정부 1년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

1. 중국, 일본. 몽골과의 관계

1) 중국: 제5세대 지도부와의 이견 조정과 협력 강화

① 러·중 협력 재추진의 원인과 현황

푸틴 정부 3기가 출범한 후 1달이 지난 2013년 6월 중국과 러시아 해

군은 서해와 중국 산둥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때

까지만 해도 양국의 협력은 별다른 이견 없이 강화될 것으로 보였다. 그

러나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2년 8월에는 메드베데프 총리와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중국 이민자들의 증가

에 대한 경계 심리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은 중국이 과거 소비에트 시기 소련이 중국 국가건설 과정에 베풀었

던 은혜를 잊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多维新闻』, 2012年 8月 16日).

또한 2012년이 끝날 때까지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중국 공급 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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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12년

수출액

(100만 달러)

2011년

수출액

(100만 달러)

2011년 대비

증감 (%)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광물 자원

및 연료

(석유 포함)

13,496 15,166 -11 56.1

광석 제련

관련 상품
2,144 2,422 -11.5 8.9

목재, 목탄 2,061 2,585 -20.3 8.6

비료 1,574 1,080 45.8 6.5

어류,

수산물
923 1,059 12.9 3.8

품목

2012년

수출액

(100만 달러)

2011년

수출액

(100만 달러)

2011년 대비

중감 (%)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었다. 그러나 양국 간의 무역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2012년 881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였다(『新华网』, 2013年 4月 16日). 이처럼

양국의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는 두 나라의 무역 구조가 상호보완

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각종 광물 자원과 석유, 목

재는 각종 공산품 제조, 생산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

자료: (商务部综合司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2013, 14)

러시아는 자국 제품보다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표 3>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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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보일

러, 기계류

및 부품

12,223 11,274 8.4 24

전기, 전자

제품, 음악

영상 설비

및 부품

10,795 9,963 8.4 21.2

구두, 신발,

레그가드와

부품

2,706 2,307 17.3 5.3

자동차,

자동차

부품

2,594 1,806 43.7 5.1

플라스틱

제품
1,787 1,639 9 3.5

완구, 게임,

운동 용품
1,677 1,072 56.4 3.3

의류 (편직,

뜨개 제외)
1,653 1,471 12.4 3.2

의류 (편직,

뜨개)
1,547 1,265 22.3 3

자료: (商务部综合司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2013, 15)

특히 전기, 전자 제품과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완구와 의류, 구두와

신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모두 2011년보다 8% 이상 수입이 증가하

였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무역 특성은 푸틴이 3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극

동개발부를 신설하면서 중시하고 있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두드러지

고 있다. 3)푸틴은 이처럼 러시아에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2013년에 접어들면서 재추진하기 시작했다. 동

년 2월에 나온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

3) 러시아 시베리아 세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시베리

아관구가 중국에 수출한 품목은 각종 자원과 금속, 금속 제품, 목재이다. 반면에

중국은 각종 공산품과 기계설비,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 수단 등을 수출하였다(驻

叶卡捷琳堡总领馆经商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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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중국, 인도와의 상호 경제, 외

교 협력 강화와 이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 극동 시베리아 경제 개발을 언

급한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3월

14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양국의 협력은 푸틴 1기, 2기와 메드베데프 대통령

임기와 비교했을 때보다 심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013년 3월 22일

부터 26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2018년부터 30년 동안 38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수출 계약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동부 노선 가스관 건설에 합의했다(Газпром 

2013). 또한 2012년까지 매년 1,500만 톤이었던 러시아산 원유의 중국 공

급량을 단계적으로 3,100만 톤까지 늘리고 중국은 매년 러시아에게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4)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외국 지도자에게는 최초로 러시아 국방부 작전통제센터를 공개

하였다(RT 2013). 작전통제센터 공개 이후 양국은 중국에 러시아산 수호

이 35 전투기 24대, 아무르급 함정 4대 수출, “평화사명 2013”을 비롯한

군사훈련 일정도 확정했다(Krainova, Natalya Moscow Times 2013). 특

히 수호이 35 전투기와 아무르급 함정 수출은 러시아가 그동안 중국에

최신 무기 수출을 제한했던 기조를 변경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중국과

의 군사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국

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끝난 이후에도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은 활성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3년 7월 5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 해군과 중국

해군은 동해 등지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동년 8월 중

순에는 양국에서 600명씩 참가하는 대테러 합동 군사훈련을 러시아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5)이러한 협력 강화는 러시아와 중국의 수요가 있었기

에 가능했다. 러시아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에너

지 수요 감소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판매 시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중국을 통해 동북

아로 진출할 루트를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외교 안

4) 中新财经报道: http://finance.chinanews.com/ny/2013/05-31/4876716.shtml. (2013년

5월 31일 검색)

5) BBC: http://www.bbc.co.uk. (2013년 5월 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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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분야에서의 영향력 회복에 있어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상하

는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중국과의 공조가 있어야만 미국 중

심의 세계 질서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내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

시아와 천연가스 수입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극동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 중국의 투자 증가, 중국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러시아

의 경계 심리와 불만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바마의 2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구체화되고 있는 미군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

실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만큼 군사적 역량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

만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본부가 있는

태평양 함대를 중심으로 한 해군 전력과 육군, 공군 전력은 중국의 역량

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제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성의와 노력을 보여 주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

이후 최초 방문지를 러시아로 선택하였다.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신

규 에너지 프로젝트들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 국가

개발은행의 확실한 금융 지원을 제시하였다.6) 또한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러시아 방문 기간 중 므기모 강연과

러시아 의 중국 전문가들과의 회동을 통해 자신과 많은 중국인들이 러시

아의 문학 작품과 문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감동받았음을 강조하기

도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양국의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수요와 중국

의 노력으로 러·중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② 남아 있는 문제: 극동시베리아의 중국 의존에 대한 러시아의 우

려

양국 협력이 심화되는 데 남아 있는 변수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중국

투자와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러시아가 느끼는 부담이다. 현재까지 극

6) Brookings: http://www.brookings.edu. (2013년 4월 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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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관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늘고 있고 중국 이민자들의 유입도

러시아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시베리아 관구에서는 중국의

투자가 가장 많고 다른 나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들어오고 있다.

극동시베리아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나라의 투자라도 받아 들여야

지역 경제 개발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 유입을

대체로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에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 관구와 시베리

아 관구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

고 있다(『부산일보』, 2013년 7월 4일). 그러나 시베리아 관구는 극동 지

역보다 더 추운 날씨와 부실한 사회경제 인프라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경우

에는 중국 외에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시

베리아 지역에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 노동력의 의존이 높아지는 것을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일본: 아베 2기 정권과의 협력 강화

① 러·일 협력 추진의 계기와 현황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의 재임 중인

2010년부터 북방 4개 도서 문제로 인해 악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푸틴 총

리는 2011년 3월 푸틴은 일본과의 영토 협상 재개와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하였다(문정인/서승원 2013, 328). 또한 동년 10월 3일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사장과의 접견에서 가즈프롬의 활동 확대를 위해 일본,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시했다(АРХИВ САЙТ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

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В.ПУТИНА 2011). 그러나 당시 노다 총리를 중

심으로 한 일본 민주당 정권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는 동년 11월 민주당 정권이 종료될 때까지 개선될 조짐을 보

이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은 푸틴 3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8일부터 12월

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의 집권 세력이었던 노다 총리를 중심

으로 한 민주당의 외교적 무능, 메드베데프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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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섬 방문과 러시아 전투기의 일본 부근 공해 비행으로 인한 갈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푸틴 3기가 시작된 지 9개월 후에 나온 러시아

외교정책의 개념에서 일본과의 협력 증진이 언급되고 아베 2기 내각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2013년 4월 29일 아베 일본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모스크바 정상 회담에

서 두 나라는 새로운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우

선 안보 분야에서는 2+2 안보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였다. 이번에 합의한

2+2 안보협의체는 2차 대전 승전국인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전범 국

가인 일본 간의 안보 협력 시도라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러시

아는 현재까지 중국이나 북한과는 안보협력체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2+2 안보협의체를 향후 러시아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간의

문화센터 운영, 에너지와 교통운송, 금융, 투자은행, 보험을 중심으로 15

개의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협의서에 서명하였다(The Asahi

Shimbun Asia & Japan Watch, April 30, 2013).�또한 러시아, 일본과

의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 증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방 4개 섬인 이투

룹(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의 영유권 문

제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러시아-일본과의 평화 조약 체결 추진과 이를 위한

쿠릴열도의 4개 섬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

해 2012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아사히신문 요시후미 와카히마 편집장과

의 인터뷰에서 유도에서의 “히키와케(무승부)” 방식처럼 양측 모두 받아

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Akihiro 2013). 그

제안은 북방 4개 섬을 러시아와 일본이 같은 크기로 2등분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2등분 방식은 러시아가 <그림 1>에서와 같이 4개 섬 중에서

전략적 가치가 가장 큰 에토로후의 80%를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포기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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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쿠릴열도 4개섬 2등분 개념도

자료: (朝日新聞; 박민희 2013)

푸틴의 제안은 1956년 소련-일본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4개 섬을 2등분

하자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7)러시아가 이러한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대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다. 우선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유럽 지역의 러시아

에너지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으로의 에너지 수출과 협력이 필

요하다. 반면에 일본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며 특히 수요가 많은 석유, 천

연가스 수입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 중동에 의존해 왔다. 석

유, 천연가스의 중동 의존도를 줄이는 데 지리적으로 비교적 인접한 러시

아의 자원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2년 러시아와 일본의 무역액은

334억 8,233만 4천 달러인데 그 중 수출은 126억 4,133만 9천 달러(전체

수출의 1.6%), 수입은 208억 4,099만 5천 달러(전체 수입의 2.4%)로 아직

까지 일본의 전체 수출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JETRO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2013). 그렇지만 일본에는 1억 2천 7백여만명

7) 2001년 3월의 푸틴과 당시 일본 총리였던 모리의 이르쿠츠크 공동 성명에서 1956

년 소련-일본 공동선언이 평화협상의 출발점임을 명시하였다.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기 2일 전인 2013년 5월 6일에는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겐바가 이르쿠츠

크 성명이 일본 정부의 생각과 충돌하지 않음을 언급한 바 있다.



푸틴 3기 1년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83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업 추진 현황

블라디보스톡 LNG 터

미널 건설

일본극동가스회사 (컨

소시엄)

가즈프롬과 2012년 사

업

타당성 사전조사 계약

완료

나홋카 나프타 터미널

건설
미쓰이물산

로스네프트와 건설 수

주를 위한 논의 진행

극동 항만 곡물 터미널

건설

이토추상사, 마루베니

상사

건설 수주를 위한 시장

조사 진행

의 인구와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으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존재한다. 이는 러시아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큰 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석유화학, 정유 분야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일본은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낮은 러시아와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일본은 국내 경제의 침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러시아와 유

라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러시

아 방문 기간에 도시바, 미쯔비시를 비롯한 일본 주요 기업의 고위층 100

여명이 경제사절단으로 수행하였다(The Asahi Shimbun Asia & Japan

Watch, April 30, 2013). 이는 일본 경제계가 대륙으로의 투자와 경제

활동 강화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2012년에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를 대폭 늘린 바 있다. 일

본의 2012년 일본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7억 5천 7백만 달러

로 2011년(3억 3천 9백만 달러)보다 2.2배가 증가하였다(JETRO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2013).�<표 3>에 나온 바와 같이 일본 기업들

은 풍부한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극동 지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표 3> 일본 기업들이 검토, 추진 중인 러시아 극동 지역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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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아무르 철도

현대화
미정

러시안 레일웨이,

JBIC(일본국제협력은

행)의 자금 지원을 통

한 투자 검토

자료: (오영일 2013, 58-59)

<표 1>의 투자 프로젝트들 중에서 항만 곡물 터미널 건설을 제외하고

는 극동 지역의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 중 바이칼-아무르 철도 현대

화 프로젝트는 시베리아와 사하공화국의 석탄, 철광석을 아시아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Itar-tass 2013년 5월 20일 검색). 블라디보스톡 LNG

터미널 건설은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저장하여 일본과 동아

시아로 운송하는 데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일본은 수입선 다변화와 중동과 인도네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

적으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될 경우 향후 일

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2012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 남아 있는 문제: 북방 4개 섬 문제에 대한 이견

극동시베리아의 천연 자원과 지역 경제 개발은 양국의 수요를 충족시

키고 두 나라의 관계를 강화시켜 줄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와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한 타협과 평화협정 체결이 푸틴 3기 임기 내

에 가능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영토 문제와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한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 언행에 변화가 없

기 때문이다. 쿠릴열도의 4개 섬 문제에 있어서는 2000년과 2006년에는

러시아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에

토로후(러시아명 이투루프)를 제외한 3개 섬을 먼저 반환하거나 4개를 모

두 돌려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영토 문제에 강경한 보수파들의 입장

이 반영된 것이다(石川陽平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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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북방 4개 섬 관련 일본의 주요 제안 (1998-2013)

자료: (『동아일보』, 2013년 4월 3일)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이 끝난 후에도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기간

중의 역사 문제,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일본

이 푸틴 대통령의 북방 4개 섬 이등분 제안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

이지 않는다면 푸틴 3기 임기 내에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

다.

3) 몽골

① 러·몽 협력의 현황

러시아는 몽골과의 관계에 있어서 엘벡도르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권과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란바토르에서 양국 정부의 16차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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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개최하였다. 공동위원회에서 러시아와 몽골은 양국의 광물 분야 합

자 기업인 에르데넷의 경영 개선, 울란바토르 철로에 대한 2억 5천만 루

블 투자, 러시아의 대몽골 구제역 백신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8) 러시아는

몽골의 자원과 상품 수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몽골의 철도에 적극적

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에 몽골의 광궤

철도망을 건설하였고 지금도 수익의 절반을 국유 기업인 러시안레일웨이

가 가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 대한 철로 증설을 추진하기에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의 철로 증설 방안에 대해 몽

골 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3월에는 에

너지 운송을 담당하는 러시아 국유 기업 트란스네프찌가 러시아 원유의

중국 서부로의 공급을 위해 몽골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新华能网』, 2013年 4月 30日).

② 양국 관계의 쟁점: 자원 개발 참여에 대한 이견

러시아와 몽골의 경제 협력에서 러시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몽골 국내 자원 개발이다. 그러나 최근 양국 간의 몽골 국내 자원

개발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2년 5월에 몽골 의회가 자원과 미디어,

금융 산업에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의 지분을49%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Batbuyan 2013, 1). 이는 몽골이 금, 구리 ,

석탄을 비롯한 적극적 광물 자원 개발로 2011년 17%, 2012년 12%의 경

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중국, 러시아 자본이 과다하게 진출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13년 6월 27일). 그로 인해 러시아의 국

유 기업들이 석탄을 비롯한 광물 자원 투자에서 지분과 발언권을 제한받

게 되었다.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 국유 기업들의 투자 제한은 양국 협

력이 심화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8) Embass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Mongolia: http://www.mongolia.mid.ru.

(2013년 6월 2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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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무역액

(억달러)

무역액

증감률

(%)

베트남의

대러시아

수출액

(억달러)

러시아의

대베트남

수출액

(억달러)

2006 8.6997 -14.7 4.1321 4.5676

2007 10.1057 16.2 4.5845 5.5212

2008 16.4152 62.4 6.7195 9.6957

2. 동남아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 체제였던 2011년 동아시아정상

회의에 참석하면서 외교, 경제 분야에서 동남아시아를 다시 중시하기 시

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푸틴 3기 첫 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가 동

남아시아에서의 외교를 다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외교정책의

개념”에서 언급한 아태 지역의 중요성, 경제 협력과 상호의존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중심의 동아시아 외

교의 폭을 남쪽으로 넓히면서 앞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푸틴 3기의 동남아시아 외교 정

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구소련 시기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베트

남과의 관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과의

협력이다.

1) 베트남

① 러시아 – 베트남 관계의 현황

푸틴 3기 정부의 첫 1년 동안 러시아는 베트남과 경제, 전통 안보, 에

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무역액

은 2012년 36억달러를 기록하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표 4> 러시아 - 베트남 무역액 (2006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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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8.2962 11.5 4.1489 14.1473

2010 18.2877 -0.99 8.297 9.9907

2011 19.81 8.1 12.87 6.94

2012 36 9 23 13
자료: http://cn.news.gov.vn. (2013년 6월 20일 검색)

상술한 바와 같은 협력 계획들이 실현되면 양국의 무역액은 2015년에

70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연합뉴스, 2013년 5

월 27일). 2013년에는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동년 5월 15일에 닝위엔 탄 둥 베트남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기간 중에 러시아와 베트남은 석유, 천연가스 협력 관련 3건의 협의서에

서명하였다. 협의서에서 양국은 베트남의 국유 석유 기업인 페트로베트남

과 가즈프롬 간의 석유, 천연가스 채굴과 개발, 양국 간의 합자 기업 설

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9) 전통 안보에 있어서 러시아는 베트남과 과거

구소련 해군이 사용하던 캄란만 공군, 해군기지의 부활을 논의하고자 하

였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7월 러시아는 베트남과 캄란만에 러시아 선

박수리기지 설치에 합의하였다(『人民网』, 2012년 7월 30일). 또한 러시

아는 베트남에 러시아산 디젤 잠수함 2척을 수출하고 베트남 해군의 잠

수함 부대 창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남아시아의 핵무기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하였다. 에너지 분야

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사업 협력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2년 11월 7일

메드베데프 총리와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트남에 원자

력발전소 건설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베트남에 10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0)이날 양국 총리의 회담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자유무역지역 설치 협상의 시작,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

스 관세동맹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1)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

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복귀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9) 中国石化新闻网: http://www.sinopecnews.com. (2013년 5월 16일 검색)

10) 베트남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전체 발전 비중의 10%까지 끌어올릴 계획

이다.

11) Thanh Nien News :

http://www.thanhniennews.com/2010/pages/20121106-medvedev-says-russia-wa

nts-stronger-military-relation-with-vietnam.aspx. (2013년 6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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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

다.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는 안보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

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협력이 강화되는 데는 몇 가지 원인

이 있다. 첫째, 베트남 경제의 발전으로 러시아에게 새로운 자원, 무기 수

출 시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는 동아시

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제고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② 러시아-베트남 관계의 쟁점: 캄란만 러시아군 기지 재설치 여

부

러시아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군의 캄란만

복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베트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

시아와 베트남 정부가 러시아의 공군기지, 해군기지의 캄란만 재설치 여

부에 대한 접접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양국 정부가 메드베

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재임 중에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상호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데는 베트남의

러시아,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전략적 어려움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가 전략적 요충지인 캄란만에 러시아 군기지 재설치를 허용하면 오

바마 2기 정부 하에서 아시아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미군 전력과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심기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로 대립하고 있지만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2)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들

① 대화 채널을 활용한 경제 협력

러시아는 푸틴 3기의 첫 1년을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 경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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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로드맵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2년 10월에 합의, 완성된 로

드맵에서는 에너지와 중소기업 발전, 항공 운송,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들 간의 무역액은 90억 6천만 달러에서 2011년 139

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12) 이 중 베트남과의 무역액을 제외하더라

도 다른 9개 회원국들과 러시아의 무역액은 2010년 71억 6,123만 달러,

2011년 119억 8,900만 달러로 1년 사이에 48억 2,777만 달러가 늘어났다.

이러한 무역액 증가가 발생한 데는 러시아의 자원과 동남아에서 제조된

공산품의 수출입 구조가 상호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2012년

에는 양측의 상호 투자도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2년 러시아가 베트남

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액은 22억 달러였다. 아세안 국가들

은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에 14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양측의 투자는 수

요가 가장 많은 에너지, 광물자원, 기초설비 등에 집중되고 있다.13) 2013

년 3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11차 러시아-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는 러시아-아세안 청년 회의, 러시아-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추진, 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2005-2015) 로드맵의 현황 점검이 이뤄졌다. 동년

5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 청년회의에서 아세안과의 협

력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므기모 아세안 센터 빅터 섬스키 소장은 아세안

과의 경제, 사회,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Chongkittavorn

2013). 또한 러시아-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논의를 희망하며 베트남과 러시

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도 언급하였다.

그로부터 1달 여 후인 동년 6월 22일 상트페테르부크크에서 열린 러시아

-아세안 비즈니스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화물 운송, 북극 노선 개발 등

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의 다자안보 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Chongkittavorn 2013). 동남아 국가들과의 다자안보체제 수립은 구소련

시기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1969년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내놓았던 제안이었다(Nogee and Donaldson 1995, 245-246). 이 제안을

12) ASEAN: http://www.asean.org. (2013년 6월 28일 검색)

13) 人民网: http://world.people.com.cn. (2013년 6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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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단위: 100만

달러)

수입액 (단위: 100만

달러)

중국 204,272 195,821

일본 129,378 129,059

미국 75,547 122,930

한국 79,241 51,975

러시아 5,037 8,173

푸틴이 다시 내놓은 것은 브레즈네프 시기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 단

독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푸틴 3기의 동남아 국가들과의 다자안보체제 제안은 러시아와 중

국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견제의 대상이 미국일 가능성

이 높다는 데 브레즈네프 시기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까지 동

아시아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② 러시아-아세안 협력의 문제점

러시아는 푸틴 3기 정부 1년 동안 아세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대한 영향력 제고를 기

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

어서 러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에 나온 아세안과의 무역액에 있어서 러시아는 중국,

일본, 미국,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액수가 상당히 적다. 이는 러시아가 아세

안 국가들에게 있어서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5>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의

2012년 대아세안 수출액, 수입액

자료: 中华人民共和国 商务部 国别报告

http://countryreport.mofcom.gov.cn. (2013년 7월 6일 검색)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역의 사회, 경제 인프라, 현지 인재 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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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원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러시아는 중국, 미국, 일본만큼

지역에 도움이 되는 투자와 원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러시아

는 지역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Ⅳ. 한반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한반도 정책의 현황

1) 2012.5 - 2012.12: 여전히 어려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

푸틴 대통령의 임기 첫 해에 러시아는 한반도 등거리 외교라는 기본적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북러 가스관과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 연결을 추진해 왔다. 블라디보스톡 APEC 회의 기간

이었던 2012년 9월 8일에 열린 푸틴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에서도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을 위해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

을 확인한 바 있다(공감코리아정책포탈 2013). 한반도에서 추진하는 프로

젝트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협조이다. 이를 위해 2012

년 9월 17일 러시아는 북한과 110억 달러의 채무 조정 협정에 서명했다

(Valdai Discussion Club 2012). 협정에서는 전체 채무의 약 90%를 제1차

로 감액하고, 나머지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잔여 채무는 원조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Yonhap News 2012). 원조 전환 부채는 북한에 대한 러

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남북러 3자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

장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러시아의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부채

조정 협정과 김정은 체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가스관과 철도 연

결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과의 라선 지구 개발을 중심으

로 한 국경 지역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인 투

자나 협력 아젠다의 제시, 실행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자금과 동해로의 출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서 도로와 철도 연결을 러시아보다 훨씬 많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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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길이(km) 예산 완공 예상

팔도-삼합-청진

(고속도로)
47 28억 위엔 2015

훈춘-췐허- 나진

(고속도로)
39 23억 위엔 2015

화룡-난핑-청진

(고속도로)
50 30억 위엔 2015

훈춘-창링즈-

블라디보스톡

(고속도로)

14 8억 위엔 2015

투먼-난양-두만강-

하산 (철도)
126 24억 3천만 위엔 2020

투먼-청진 (철도) 171.1 20억 위엔 2020

화룽-난핑-무산

(철도)
53.5 16억 위엔 2015

투먼-나진

(철도)
158.8 12억 7천만 위엔 2020

<표 6> 중국의 라진 연결 철도, 고속도로 건설 현황

자료: (윤승현 2009, 43 ; 안성규 2010, 10)

중국은 나진항뿐만 아니라 청진항 진출도 성사시켰다. 또한 나선 지역

의 또다른 항구인 선봉항과 단천항으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계획은 나선시의 경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동

북 지역의 물류 수요 분산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오랜 숙원

인 동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의 북

한 동해 항구 진출에 러시아는 2008년 나진항의 3번 부두를 중국보다 1

년 먼저 선점하고 라진-하산 철로 개보수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Cho 2012, 36).



94 아태연구 제20권 제2호(2013)

<그림 2> 중국의 북한 항구 진출 상황

자료: (『조선일보』, 2012년 9월 11일)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주기 위해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2년에 포스코

에 라진항 3번 부두의 공동 개발을 제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해 이명

박 대통령 재임 중인 2010년의 5.24 조치에 따른 대북 신규 투자 제한으

로 추진할 수 없었다(『매일경제』, 2012년 11월 23일).

2) 2013.1 - 2013.6: 시베리아 개발과 대북 정책에서의 한계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한·러 관계, 러·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독

립국가연합, 미국,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보다 한참 뒤에 있다. 그러나 향

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 4조 85항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강

화하고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을 지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6자 회

담의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

한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을 위한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은 한국, 북

한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푸

틴 1기, 2기와 메드베데프 체제의 틀과 기본 방향을 유지할 것임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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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한국,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 일은 빅토르 이사예프 극동

개발부 장관이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서 한러 협

력을 논의한 정도이다. 그 외에는 그다지 새로운 제안이나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대북 정책에 있어

서는 러시아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 한반도 정책의 문제점

1) 시베리아개발 참여 과정에서의 인센티브 문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2009년 ‘2025년 극동·바이칼 지역 발

전 전략’과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 2010년에는 ‘2050년 극동, 태평양

지역 발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아태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중앙일보』, 2012년 9월 13일). 푸틴

3기 정부도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 4조 73항에 언급한 대로 극동시

베리아 개발 추진을 아태 지역 경제협력의 주요 아젠다로 언급한 바 있

다. 그 후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외교 아젠다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 2월 25일 한국의 박근혜 대

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한반도 정세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노력의 시작은 빅토르 이사예프 극동개발

부 장관의 취임식 특사 파견이었다.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사전

특사 파견이 없었던 러시아가 극동개발부 장관을 파견한 것은 우리나라

가 극동시베리아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외정책에서 한국의 비중을 과거에

비해 높게 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극동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의 협력을 바라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

는 2009년부터 극동시베리아개발과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를 통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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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에게 부족한 노동력, 자본을 보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극동시베리아

개발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역 경제개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원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을 통한 수출 루트 다각화

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중국의 천연 자원 공급

기지, 중국산 제품의 판매과 중국인들의 고용 창출 공간이 되고 있다. 반

면에 현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현지인 부족으로 인한 유능한 러시아

노동력의 구인난으로 인해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Clifford 2007; Clifford et al 201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자본과 인력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극동 지역에서는 이미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

을 추진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극동연방구와 93억 6

천만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극동연방구의 전체 무역액의

2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14) 반면에 시베리아연방구와는 2011

년 1월부터 10월까지 12억 9천 6백만 달러로 전체 무역액에서 4.2%의 비

중을 차지하여 8번째를 기록했다.15)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극동 지

역에 비해 시베리아와의 경제 협력은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연방구에 우리나라가

더 많은 투자와 현지인들의 고용 창출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싶을 것이

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정부와 시베리아 연방구의 지방정부가 우리 기업

들에게 현지 투자시 세제 혜택과 생산 시설, 유통망 건설, 운영에 사용될

저렴한 토지 등을 제공할 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시베리아

지역의 러시아인들 중에는 우리나라나 중국 근로자들보다 숙련되고 성실

한 인력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인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울러 현지 인력 고용을 하더라도

업무 관련 교육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러시아 연

방정부와 시베리아 지역의 지방정부는 시베리아에 투자할 우리 기업들에

14) 驻哈巴罗夫斯克中國总领事馆經濟商務室: http://khabarovsk.mofcom.gov.cn. (2013

년 7월 13일 검색)

15) 驻哈巴罗夫斯克中國总领事馆經濟商務室: http://khabarovsk.mofcom.gov.cn. (2013

년 7월 1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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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질적으로 보답할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언급되고 있는 것은 2013년 6월 블라디미르 미클루셉스키

연해주 주지사가 "연해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할

계획이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정도이다 (『매일경

제』, 2013년 7월 4일). 러시아 연방정부와 시베리아의 지방정부들이 보

다 명확한 투자, 현지인들의 고용 창출과 업무 교육 관련 인센티브를 제

안해야 우리 기업들이 시베리아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2)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 부재

푸틴 3기 정부는 한반도 정책에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라는 기본적인

큰 방향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적인 의

견을 내는 것과 반해 러시아연방정부는 북한을 심하게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2013년 4월 푸틴 대통령은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체

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한 바 있

다. 그렇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비

롯한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2013년 4월 10일에는 북한과의 국경 지역을 관할하는 러시아

극동 군구 관계자가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로 날아올 경우 요격할

것임을 언급하였다(Russia Beyond The Headlines website 2013년 4월

10일).동년 동월 12일에는 이고리 모르굴르프 외무 차관은 김영재 모스크

바 주재 북한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하였다(The Voice of Russia, April 12, 2013). 이는 “러시아

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명시한 대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또한 아태 지역의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지역인 한반도의 정세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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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조를 필요로 하는 북한에게는 러시아의 식량 지원과 국가 경제

건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의 북한 부채를 탕감해 준 바 있다. 그리고 나진-하산 철로

완공으로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의 경제 협력 강화에 필요한 교통수단

을 갖추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게 필요

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전망

푸틴 3기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은 프리마코프의 동방정

책에서의 유라시아 지역 중시와 균형외교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인 푸틴

1기, 2기 정부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꾸준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월 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 총리가 강조했던

아시아 벡터와 유럽 벡터를 모두 중시하는 동방정책의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기, 2기 때의 동아시아를 유럽에 대한 세력균형을 위한 전략

적 레버리지로 활용했던 것보다는 유럽과 동등한 축으로서 보다 적극적

인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백준기 2009, 182). 이는 동

아시아 관련 대외 전략과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푸틴과 메드베데프,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화론, 지리경제학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시행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우준모 2005, 264). 또한 베트남을 비롯한 아

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서는 중국과 함께 하는 다자안보 체제를 제안하

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재개를 시도하

고 있다. 이는 구소련 시기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때부터 강조하던 다자주

의 외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러시아가

다자주의 외교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경제,

안보 분야의 비중이 미국, 중국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다자 협력, 다자간 대화 채널 활용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푸틴 3기의 첫 1년 동안 러시아가 외교정책의 개념에서 언급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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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외교안보 대화 채널의 적극적 활용, 새로운 아태 지역 안보 메커

니즘의 구축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극동시

베리아 개발은 2009년 9월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 이후 중국의 적극

적인 투자와 노동력 진출로 예전보다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

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꾸준한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 일본 기업과

자본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푸틴 3기 정부는 중국과 일

본의 새 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

일본 아베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검토, 북방영토 협상의

재개를 이끌어 냈다. 또한 베트남과도 캄란만의 러시아 군기지 재설치 문

제를 제외한 안보 협력과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와 북방 4개 섬 협상 재개, 베트남과의 협력 증

진은 푸틴 3기 정부 1년 동안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

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과 동남아시아에서의

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장애 요소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몽골

에서는 몽골의 외국 자본에 대한 광물자원 투자 지분 제한으로 인해 러

시아가 몽골 광물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 또

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아세안+3(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과 관련된 협력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G20, ASEAN 관련 대

화 채널들의 활용 외에는 보다 실질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러

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면 첫 1

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성과를 내놓

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2012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바탕으로 한 현상 유지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임기

첫 해인 2012년과 2013년 2월에 “러시아 외교 정책의 개념”이 나온 이후

에도 러시아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제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 제고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고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적, 외교적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러

시아가 한반도에서 외교, 경제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북

러 가스관과 시베리아철도와 한반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참여 유도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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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위협 이후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러시아는 미국,

중국에 비해 비중이 여전히 적다. 북한은 경제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다양한 루트로 북한에 불만을 표시하고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

령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후에야 군사적 언

행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면 러시아는 푸틴의 남은 임기 동안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오랜 동맹국인 미국,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

국보다 안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진다.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2011년 212억 달러, 2012년 225

억 달러로 중국(2011년: 2,456억 달러, 2012년: 2,151억 달러), 미국(2011

년: 834억 9,951만 달러, 2012년: 1,019억 달러)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3. 관세청). 또한 안보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무기교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기업은 유라시

아 대륙에서 여전히 중요한 국가인 러시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러시아와 북한-중국-러시아 동부국

경지역 경제 협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

다. 북·중·러 동부국경지역은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건설로 인

해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라진

항 부두 확보와 철도와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해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금과 기술이 러시아와 연계되면 극동시베리아 - 북·중·러 동부 국경 지

역이 우리 제품의 생산,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2012년에 포스코에 제의한 바 있는 라진항 3번 부두

의 공동 개발은 현 정부에서 추진을 검토해야 할 사업이다. 라진항 3번

부두 공동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과 북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조절할 수 있는 실익을 공유할 기

회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와 각급 정부, 기업들은 우리와의

공조를 바라고 한반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의 협력을 강화해서 러시아를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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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현지 상주인구의 부족으로

중국 자본 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연해주의 농업 개발에 우리나라 기

업과 자본이 러시아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도 우리나라와 러시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의 과

도한 군사적 행동을 막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와의 정보 공

유와 꾸준한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단독으로 북한에 영향

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미국과의 사안별 협력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함대와 극동관구의

공군, 육군은 최근 러시아 국방부의 아태 지역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전

투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중국

에 비해 한반도 통일과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북상에 대하여 부담을 느

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

와 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무기 교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 러시아와 양국의 정부가 참여하

는 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안보 관련 회담을 하는 것도 방법

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안보협의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

을 실행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을 유사시 견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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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in the Third Term of

Vladimir Putin’s Presidency:

Focusing on the First Year

 
Jung-Won Cho

(Inha Univ.)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 and Korea

peninsula in the third term of Vladimir Putin succeeds the

pragmatic foreign policy in the first and second term of his

presidency. Also, Vladimir Putin continues to keep the former

President Medvedev’s Eastern Policy whi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sia and Europe equally. Moreover, Putin

accelerates Far Eastern Russia and Siberia Development through

the Chinese bold investment and inflow of workforce, and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Republic of Korea.

However, Putin does not implement more concrete policy about

Russia-ASEAN relation and ASEAN+3 (member states of

ASEAN, China, Japan, Republic of Korea) in Southeast Asia,

even though Russia has participated in East Asian Summit and

utilized dialogue channels of G20 and ASEAN. Until now,

Russian policy on Korean Peninsula maintains a status quo. It

originates from the inefficient process of economic projects

about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the construction of gas

pipeline and the connection between Trans Siberian Railway and

Korean peninsula railway. Unless Russian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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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more concrete policies, Russia would not be able to

increase her influence power on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Key words: Putin's Third Term, Russia, Foreign Policy, East Asia,

Korean Peninsula


